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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understand the core elements and the effects of interventions on the improvement of parenting 
capabilities of unmarried mothers living in residential facilities, this study reviewed the literatures related to this 
concept. Methods: Five electronic databases (KISS, KMbase, KoreaMed, NDSL, and RISS) were searched, and eight 
studies were ultimately selected for the integrative review. Results: The interventions were categorized into two types: 
psychological intervention and sociocultural intervention. The core elements of the psychological interventions 
included cognitive, emotional, behavioral, and relational contents. Sociocultural aspects included raising personal 
skills for finding social support resources. Various studies showed the effects of intervention on efficacy, attachment, 
or parenting behavior.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health promotion programs to improve maternal 
parenting competency for unmarried mothers living in residential facilities need to be developed and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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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미혼모(Unmarried mother)란 합법적인 혼인관계를 맺지 
않고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할 예정이거나 출산한 여성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한다.1) 그동안 미혼모들은 경제적 부담, 사회
적 낙인과 편견에 대한 두려움으로 임신 중절, 유기, 입양 등을 
선택하며 출산과 양육을 포기해왔다.2-4) 그러나 미혼모의 연령
과 교육 수준의 증가, 유급노동 경험 등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
상, 미혼모 집단 내부의 다양성 증가 등으로,4)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의 
비율은 1998년 7.2%에서 2001년 11.0%, 2005년 31.7%, 2009
년에는 66.4%로4,5) 전체 미혼모의 90% 이상이 입양을 선택했
던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 결과 미성년 자녀를 키우
는 전체 여성 한부모 가족 대비 미혼모의 비율이 2016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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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91%, 2018년 7.86%로6,7) 그 비율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미혼모 및 양육 미혼모의 증가와 더불어 미혼모 시설 
역시 그 수가 증가하여, 1991년 10개소에서 2019년 64개로 6
배 이상 증가하 다.8,9)
여전히 우리 사회의 미혼모는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속에서 자녀양육의 부담과 빈곤에 노출되어 있지만,4,5) 최
근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감수하면서도 양육을 하기로 결정한 
미혼모의 수가 늘었고, 이는 우리 사회가 지속적이고 해결되
지 못하는 저출산 상황에 처해 있음을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
가 크다. 현재 국내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에
는 역대 최저치인 연간 출생아 수 30만 3천 1백명으로 전년대
비 7.3%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0) 저출산에 대한 여러 정
책대안과 지원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저출산 상황은 개선되지 
못하는 현 국내 상황에서, 미혼모와 그 자녀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환 과 그들의 건강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미혼모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근본적으로 그 자녀인 아동의 
인권과도 관련되어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따르면 아동은 친부모로부터 분
리되지 않고 친가정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보
호되어야 한다.11) 그러나 미혼모 자녀의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
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문적, 사회적 논의에서 이에 대한 관심
은 부족하 고, 공적 지원체계 역시 매우 미흡하여 실제 2003, 
2011년 두 차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안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미혼모 자녀에 대한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우려를 표명 
받은 바 있는 실정이다.4,12)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의 수는 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
회의 미혼모는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속에서 자녀
양육의 부담과 빈곤에 노출되어 있다.4,5) 임신과 출산, 양육은 
어머니 개인 뿐 아니라 가족 및 사회적 지지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미혼모는 임신과 양육에 대한 이해와 준비, 자원
과 지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출산하여 양육과 돌봄의 주체가 되
므로, 신체적 ․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기 쉬우며,13)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의 낙인과 차별과 같은 사회적 냉대, 
빈곤, 직업 및 학업중단, 원가족 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한다.4,5,8) 특히 생활의 급격한 변
화, 임신과 출산 자체, 양육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출산으로 인
하여 심각한 수준의 불안,14)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
한다.15) 더불어 심리적 부담을 느낀 미혼모는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쉽고,8)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의 발달에 향을 부정
적 향을 미치기도 하며,16) 양육지식 부족으로 인한 역기능적
인 양육행동으로 인하여 모아 애착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기
도 한다. 특히 시설 거주 미혼모의 경우 취약한 자원에도 불구
하고 원가족과 분리되어 모든 상황을 혼자서 경험하고 해결해
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8) 더욱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된
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미혼모 시설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9,10) 시설 거주 미혼모에게 적용된 중재는 매우 제한
적이었다.17)
양육 역량(Parenting competency)이란 부모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18) 양육태도, 양
육기술, 양육지식, 양육효능감 등이 양육 핵심역량 역으로 
보고된 바 있다.19) 양육 역량이 높은 양육자는 안정적인 내적 
동기를 기반으로 통제력을 발휘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능동적
으로 대처하고, 이는 자녀의 양육에 긍정적이고 직접적인 
향을 준다.20) 양육 역량은 빈곤과 사회적 차별, 배제 등의 다면
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시설 거주 미혼모와 
그 자녀가 건강한 삶을 위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필수 역
량이라고 할 수 있다.
미혼모가 겪는 신체적 ․ 정서적 문제가 미혼모뿐 아니라 태
아와 자녀에게도 부정적 향을 미치게 됨을 고려해 볼 때,14) 
시설 거주 미혼모가 경험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돕는 중재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절실한 당면과제
이다. 특히 시설 거주 미혼모가 통제력을 가지고 스트레스 상
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양육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중재가 효과적인지를 
통합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시설 
거주 미혼모를 대상으로 중재를 제공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개별적인 연구가 시행되었을 뿐, 이를 통합적으로 고찰한 연
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설 거주 미혼모
를 대상으로 한 국내 양육 역량 향상 중재연구를 고찰하여, 시
설 거주 미혼모 대상의 효과적인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 논문 중에서 시설 거주 미혼모의 양육 관련 
역량의 향상을 위해 수행된 중재연구의 구성과 결과를 파악하
고자 하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국내 시설 거주 미혼모를 대상으로 양육역량 향상을 위해 
시행된 실험연구의 종류와 프로그램의 구성을 파악한다. 
 국내 시설 거주 미혼모의 양육역량 향상을 위해 수행된 프
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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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시행된 시설 거주 미혼모의 양육 역량 
향상을 위해 시행된 연구에서 사용한 중재의 구성을 파악하고 
중재의 결과와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통합적 문헌고찰 연구
이다. 
2. 연구절차
본 연구의 통합적 문헌고찰 절차는 Whittemore와 Knafl21)
이 제시한 5단계에 따라 진행하 으며, 문제인식, 문헌 검색 및 
선정, 자료의 평가, 자료분석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첫 번째, 문제인식 단계에서는 연구에서 다룰 문제를 명확
히 하고 목적을 분명히 하는 단계로 본 연구에서는 시설 거주 
미혼모의 양육 역량 향상을 위해 시행된 중재를 중점적으로 검
토하여 중재의 구성요소와 효과를 파악하는 것으로 합의하
다. 두 번째, 문헌 검색 및 선정 단계에서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연구자들 간의 논의를 통해 결정한 검색어를 조합하여 문헌을 
검색하 다. 문헌 검색과정에서 문헌의 선정기준과 제외 기준
을 엄격히 적용하여 포괄적으로 일차적인 논문을 선정하 다. 
세 번째, 자료의 평가단계에서는 연구자들이 심도 있는 논의
를 통해 검색된 자료를 평가하는 단계로 일차적으로 선정된 논
문을 읽으며 연구목적, 연구방법, 본 연구 주제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논의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자료분석에 포함할 논문을 
선정하 다. 네 번째, 자료분석 단계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편
견 없이 해석하고 의미 있는 자료를 종합하는 데이터 분석과정
으로 모든 연구자가 최종적으로 선정된 논문을 검토하며 공통
된 합의를 도출하 다. 각 논문의 특성에 대하여 매트릭스를 
만들고 서로 비교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며 자료의 의미
를 종합하 다. 다섯 번째, 의미 기술 단계에서는 관련 주제에 
따른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개념 또는 속성을 그림이나 표로 나
타내는 단계이다. 자료분석 내용을 토대로 연구목적에 맞게 
중재의 유형과 구조, 중재의 핵심 구성요소, 그리고 중재의 결
과를 기술하 다.
3. 연구대상 논문 선정기준 
본 연구의 대상 논문은 국내에서 시행된 논문 중에서 시설 
거주 미혼모의 양육 역량 향상을 위해 시행된 사전 사후 실험
설계 연구이다. 
시설 거주 미혼모의 양육 역량 향상을 위해 적용된 중재 연
구의 내용과 결과를 파악하기 위한 논문 선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연구대상(Participants)은 법적인 혼인 상태가 아닌 상태
에서 자녀를 임신하거나 출산한 국내의 미혼모 중, 시설에 
거주하는 미혼모이며, 자녀의 출산 여부에 제한을 두지 않
았다. 
 중재방법(Interventions)은 종합적 이해를 위해 중재의 
종류에 구분없이 문헌을 수집한다. 
 종속변수인 결과(Outcomes)변수는 양육 관련 변인이다. 
 연구설계(Study Design)는 시설 거주 미혼모의 양육 역량 
향상을 위해 적용된 실험설계 연구로, 대조군(Compari-
sons)을 설정 여부 및 무작위 할당 여부에 제한을 두지 않
는다. 배제 기준은 서술적 조사연구, 코호트 연구, 초록만 
게재한 연구, 고찰 연구, 동물실험, 증례보고, 질적연구, 
사례연구 등이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20년 3월 국내 검색엔진인 KISS, KMbase, 
KoreaMed, NDSL, RISS의 5개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2명의 
연구자가 문헌 검색을 시행하 다. 자료는 최근의 시설 거주 
미혼모에게 시행된 중재의 특성을 반 하기 위하여 10년 이내
에 출판된 문헌으로 제한하 으며, 한국어와 어로 출판된 
자료로 하 다. 논문검색에 사용한 주요 키워드는 색인어
(index term), 자유어(free term) 등을 검색하여 사용하 으
며, ‘미혼모’, ‘미혼 임부’와 ‘미혼 양육모’, ‘청소년 임신’, ‘청소
년 한부모’, ‘10대 임신’과 ‘양육’, ‘애착’, 효능감’을 조합하여 
사용하 다. 어로는, ‘illegitimacy’, ‘unmarried’, ‘unwed’, 
‘teenage’, ‘young’, ‘adolescent’, ‘teen’, ‘juvenile’과 ‘mother 
(s)’, ‘parent(s)’, ‘pregnancy(ies)’, ‘mom(s)’, ‘efficacy(ies)’, 
‘parenting(s)’, ‘attachment(s)’ 등의 단어를 ‘AND’와 ‘OR’로 
조합하여 사용하 다. 
초기 검색된 논문은 KoreaMed 29편, KMbase 35편, KISS 
70편, NDSL 179편, RISS 381편이었고 총 694편중 중복 확인 
후 305편을 제외하 다. 중복 확인 후 남은 389편을 제목과 초
록 확인을 통해 370편을 제외하 다. 그 외에 논문을 선정기준
에 따라 다시 제외(미혼모 아닌 연구 2편, 미혼모 시설 거주가 
아닌 연구 1편, 중재 연구가 아닌 연구 1편, 양육 역량 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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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 searched (N=694)
KoreaMed (n=29), KMbase (n=35), KISS (n=70), NDSL (n=179), RISS (n=381)
Duplication (n=305)
Excluded after screening of title and abstracts (n=370)
Full-text articles excluded with reasons (n=11)
- Case report (n=2)
- Not unmarried mother (n=2)
- Not living in facilities (n=1)
- Not included intervention (n=1)
- Not related outcome (n=4)
- Duplicated participants (n=1)
 Studies included (n=8)
Full-text articles assessed for eligibility (n=19)
Records after duplicates removed (n=389)
Fig. 1. PRISMA flow design of the screening process.
종속변인이 아닌 연구 4편, 단일사례연구 2편)하고 9편의 논문
이 선정되었다.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중
재를 제공하고, 결과 변수만 달리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한 2편
의 학위 논문은 개별 문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연구
자간 회의를 거쳐 1편만 선정 문헌에 포함하여 최종 8편의 논
문이 선정되었다(Fig. 1).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추출의 범위에는 연구설계, 참여 대상자 
인원, 총 진행 시간, 측정도구 및 결과변수 등이 포함되었다. 최
종 선정된 8편의 논문은 1인의 연구자가 1차 분석을 시행하고, 
다른 연구자가 2차 검토하여 정확성을 확인하 다. 분석 중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정신간호학 교수1인과 아동간호학 교
수1인의 자문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 다. 본 연구에서 중재의 
요소는 연구자간 논의를 통해 심리적 및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분류하 으며, 세부적 평가를 위해 심리적 측면은 인지, 정서, 
행동, 관계의 4가지 역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행하 다.
연 구 결 과
1. 선정논문의 질 평가
대상 논문의 질평가는 Risk of Bias for Non-randomized 
studies (RoBANS)22)도구를 사용하 다. RoBANS의 연구 평
가 기준은 6항목이며, 각 항목은 위험성이 ‘높음’, ‘낮음’, ‘불분
명함’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일차 질평가를 시행한 후 비교와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
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간호학 교수 2인의 자문을 
구하 다. 구체적 질 평가 내용은 Fig. 2와 같다.
8편의 문헌은 모두 비무작위 배정 실험연구이며 실험군과 
대조군을 모두 시설거주 미혼모로 모집하여 대상군 배정에서 
비뚤림의 위험성이 낮았다. 8편 중 3편이 교란변수를 평가하
으며, 7편에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보고하 다. 4편이 결
과평가에 대한 눈가림을 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을 분리하여 
모집 및 측정하 고, 7편이 불완전한 자료로 인한 비뚤림 위험
의 가능성을 배제하 다는 근거를 기술하 거나, 비뚤림이 위
험이 발생한 경우에 결과 분석에서 제외하 다. 8편 모두가 사
전에 수립된 계획하에 중재를 진행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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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Quality assessment of selected studies, Risk of 
bias for non-randomized studies (RoBANS).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ies (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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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therapy & play therapy
Character strength enhancement
















하 기에 선택적 결과보고의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
다. 이에 8편의 문헌이 엄격한 연구 절차에 따라 중재특성과 그 
효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 다고 보고, 모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하 다.
2. 문헌의 일반적 특성
선정된 8편의 연구는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출판된 
연구가 5편(62.5%), 2015년부터 2020년 2월까지 출판된 연
구가 3편(37.5%)으로 집계되었다. 선정된 8편의 연구 중 4편
(50.0%)은 학위 논문이었으며, 4편(50.0%)은 학술지에 게
재된 연구로 확인되었다. 무작위 실험설계 연구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실험연구가 7편(87.5%), 
단일군 AB design 실험연구가 1편(12.5%)이었다. 연구대상자
의 수는 11~20명이 4편(50%)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명 이하가 
3편(37.5%), 40명 이상이 1편(12.5%) 순이었다. 
선정된 문헌에서 임신기간이나 자녀의 월령을 정확히 기술
한 문헌은 5편이었기에 미혼모와 자녀의 인구학적 특성을 명
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임신중인 미혼모를 대상
으로 한 연구가 1편(12.5%), 출산한 후의 양육 미혼모를 대상
으로 한 연구는 3편(12.5%), 임신중에서 시작하여 출산후까지 
지속하여 중재를 제공하고 효과를 관찰한 임신중~양육상황에 
있는 미혼모를 대상자로 한 연구는 2편(25.0%), 혼재되어 있는 
경우는 2편(25.0%)이었다.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를 대상으
로 한 연구가 4편(50.0%), 양육과 비양육이 혼재되어 있거나 
양육 결정이 안 된 경우는 4편(50.0%)이었다.
시설 거주 미혼모에게 적용된 중재의 유형은 주로 미술과 같
은 예술 활동을 매개로 하거나 육아 방법과 같은 양육지식의 향
상을 위해 교육과 놀이를 활용한 중재가 확인되었다. 구체적
으로 미술치료와 놀이치료 연구가 각각 2편(50.0%), 미술치료
와 놀이치료를 혼합한 연구 1편(12.5%), 성격 강점 개발 연구 1
편(12.5%), 신생아 돌보기 교육 연구 1편(12.5%), 아동학대 예방 
교육 연구가 1편(12.5%)이었다. 집단으로 중재를 제공한 연구는 
6편(75.0%), 개인 중재 제공 연구는 1편(12.5%), 집단 중재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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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tervention Methods and Materials Targeting Unmarried Mothers Living in Facilities 



















Direct education Education ● ● ● ● ● ●
Video ● ● ● ●
Booklet ●
Handout ● ● ● ●
Workbook ●
Indirect Education Group discussion ● ● ● ● ● ●
Group activity ● ● ● ● ●
Enhancement of 
applicability　
Demonstration ● ● ●
Supervision ● ●
How to play with child ● ●
Etc.　 Art therapy ● ● ●
Playing ●
Story telling/reading ● ●
Strength test ●
Outcome variables　 PE*, I* SE* PE* MFA SE* SE* SE* CA, MFA*,
PA*
CA=child abuse; I=interaction; MFA=maternal fetal attachment; MAtS; maternal attitude scale; PA=parenting attitude; PE=parenting efficacy; 
SE=self-efficacy. 
*Significant dependent variable.
인 중재를 병행하여 활용한 연구는 1편(12.5%)이었다(Table 1).
3. 중재방법 및 중재 자료
중재방법은 지식전달을 위한 직접교육, 집단활동을 이용한 
간접교육, 적용성 증진을 위한 시연과 수퍼비전 등으로 구분
이 가능하 다. 지식전달을 위한 직접교육 방식의 중재가 6편
(75.0%)으로 다수를 차지하 으며, 직접교육을 위한 방법으
로는 비디오와 유인물을 이용한 교육이 4편(50.0%)으로 가장 
많았고, 책자, 워크북이 각각 1편(12.5%)에서 활용되었다. 집
단활동을 이용한 간접교육은 그룹 토의가 6편(75.0%)으로 가
장 많았고, 집단 활동은 5편(62.5%)에서 확인되었다. 적용성 
증진을 위한 시연과 수퍼비전으로 시범은 3편(37.5%), 직접 시
연과 슈퍼비전은 2편(25.0%)에서 이용하고 있었다. 그 외 기타 
중재방법으로는 미술활동 3편(37.5%), 책이나 이야기를 활용
하기 2편(25.0%), 강점테스트와 집단원과의 놀이활동 1편
(12.5%) 순으로 관찰되었다(Table 2).
4. 중재의 핵심 구성요소
본 연구에 선정된 문헌들은 시설 거주 미혼모의 효능감과 
모태아 애착이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양육행동 및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중재방법을 사용하 다. 고찰 결과, 중
재를 구성하는 핵심 내용은 대표적으로 심리적 및 사회문화적 
측면의 요소로 분류가 가능하 다. 
심리적 측면을 인지, 정서, 행동, 관계의 4가지 역으로 구
분하여 살펴본 결과, 인지, 행동 측면의 중재는 선정된 8편의 
문헌 모두에서 확인되었고, 정서와 관계 측면의 중재는 7편에
서 관찰되었다. 사회문화적 측면의 중재는 6편에서 관찰되고 
있었다. 인지 요소를 활용한 중재의 구성은 대표적으로 양육
지식의 향상, 자아상의 증진, 양육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증진의 3가지로 구분이 가능하 다. 양육지식의 향상을 위해
서는 효과적인 훈육방법이나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
이 제공되었다면, 자아상 증진을 위해서는 자신의 신체를 긍
정적으로 바라보기 등이 사용되었고, 양육상황에 대한 긍정
적 인식의 증진은 미혼모가 자신의 장점을 바라보며 미래를 
설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정서적 
측면의 중재는 감정인식, 감정표현과 감정수용의 방법을 사
용하고 있었다. 감정표현은 감정카드를 활용하여 자신의 감
정을 확인하거나, 다양한 감정색을 찾아서 감정을 표현하
고, 의사소통 방법을 훈련하여 효과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연습하 다. 더불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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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re elements of the program Outcome variables








Cog Emo Beh Rel
Lee & Han
(2019)
NCGPP 5 5 Play therapy, 
Art therapy 
15 G O O O O X O PE (PE*)
Interaction (MCR*)
Kang (2012) NCGPP 6 6 Play therapy 10 G O O O O O X SE (SES*)
Bae (2014) NCGPP 7 7 Play therapy 6 G O O O O O X PE (PSC*)
Yoon & Choi
(2013)
NCGPP 5 5 Art therapy 12~16 G O O O O O X MFA (MAS)
Kim (2012) NCGPP 8 8 Art therapy 24 G O O O O O X SE (GSES*)
Kim (2018) NCGPP 10 10 Character 
strengths 
enhancement
12 G O O O X O X SE (GSES*)
Ryu (2014) NCGPP 24 22 Newborn care 
education
3.3 G+I O X O O X X SE (SCS*)




7 0 Child abuse 
prevention




　Total 　 72 63 　 　 　 8 7 8 7 6 1 　
Beh=behavior; CA=child abuse, CAPI=child abuse potential inventory; Cog=cognitive; Cont.=control; Emo=emotion; Exp.=experimental; 
G=group; GSES=general self-efficacy scale; I=individual; MAS=maternal attachment scale; MCR=mother child relationship; MFA=maternal 
fetal attachment; MFAS=maternal fetal attachment scale; MAtS; maternal attitude scale; NCAFS=nursing child assessment feeding scale; 
NCGPP=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PA=parenting attitude; PE=parenting efficacy; PSC=parent sense of competence; 
Rel=relationship; SCS=self-confidence scale; SE=self-efficacy; SES=self-efficacy scale; Soc=sociocultural.
*Significant dependent variables.
비난하지 않고 수용하면서 해소하는 방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
었다. 행동적 측면에서는 양육지식의 향상, 타인에 대한 배려, 
자기주장이나 거절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아이 돌봄과 관련된 
양육 방법을 직접 시연하거나 놀이 방법을 배우고, 타인에 대
한 배려에서는 주의를 집중하고 상처주지 않는 것과 같은 사회
적 기술을 향상하는 내용을 구성에 포함하 다. 자기주장이나 
거절방법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이 옳은지 말하는 과정이 
해당하 다. 관계적 측면의 요소는 집단 교육을 통한 아이 양
육 방법을 배우고, 집단내의 집단원과 소통하면서 인간 관계
를 배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문화적 측면의 중재는 사회
적 자원을 스스로 찾고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집단교육 
중 집단 역동을 이용한 사회성 훈련 중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
5. 중재의 결과
시설 거주 미혼모에게 적용된 양육역량 향상을 위한 중재는 
이들이 느끼는 자기효능감 혹은 애착의 수준을 점검하고 중재
를 통해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고찰 대상 연구에서는 효
능감(혹은 양육자신감) 및 애착의 변화와 더불어 양육학대와 
양육태도를 측정하고 있었다.
효능감 및 양육자신감의 변화를 측정한 총 8편 중 6편(1,2, 
3,4,5,6)이었으며, 모두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고하 다. 효
능감 및 양육자신감을 개선을 위한 중재로는 6편 중 3편(1,2,3)
이 놀이치료를 적용하 으며, 2편(1,4)은 미술치료를 적용하
으며, 이 외에도 성격강점 행복증진 프로그램(5), 신생아 돌
보기 프로그램(6)을 적용했다. 애착 혹은 모아관계의 변화를 
측정한 연구는 8편 중 3편이었으며, 2편(7,8)은 태아애착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 으나 2편은 모아관계(1,8)에
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음을 밝혔다. 모아관계 향상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된 중재는 미술치료(1,7) 으며,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8)도 있었지만 미술치료 1편(1)에서 유의미한 변화
가 있었고, 태아애착에서는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8)과 미술
치료 1편(7)에서 모두 유의미한 수준의 긍정적 변화를 발견하
지 못하 다. 양육행동에 대해 측정한 한 문헌(8)에서 아동학
대 잠재성은 중재 후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하지 못하 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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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태도는 유의미한 수준의 변화를 보 다. 또한 세부 중재
별 효과를 살펴보니, 8편의 연구 중 1편(7)의 문헌에서는 양육
역량 관련 변인인 애착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 문헌
에서는 교육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았다(Table 3).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의 양육역량을 향상을 위해 시행된 중
재의 핵심구성과 효과를 통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하 다. 여기
에서는 시설 거주 미혼모에게 제공된 중재연구의 방향과 제한
점, 중재의 유형, 변화를 유발한 중재의 구성요소와 효과에 대
해 논하고자 한다.
시설 거주 미혼모를 대상으로 양육역량의 향상을 위해 진행
된 중재는 2015년 이후로는 단 3편이 확인되어 감소 추세임을 
확인하 다. 이는 시설 거주 미혼모의 우울, 불안 감소를 위한 
중재 연구가 최근 들어 감소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17) 그
러한 이유는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시설 거주 미혼모에 대한 
접근성이 저하되어 연구를 시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더불어 연구설계의 대부분이 유사실험 설계
인 이유 역시 이러한 사유에 기인하 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시설 거주 미혼모의 건강은 미혼모의 삶의 질뿐
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중요하며, 최근 양육미
혼모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시설 거주 미혼모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고찰 결과, 시설 거주 미혼모의 양육역량 향상을 위해서 미
술치료, 놀이치료, 신생아 돌봄 프로그램, 성격강점 개발 프로
그램,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등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었
다. 특히 미혼모의 효능감의 변화를 관찰한 6편의 연구는 미술
치료, 놀이치료, 성격강점 개발 프로그램 및 신생아 돌봄 프로
그램을 적용하여 모두 유의미한 수준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
다. 시설 거주 미혼모의 효능감 향상을 위해 적용한 중재는 
다양하 으나, 대부분은 교육방식을 이용하 다. 즉 양육지식 
향상을 위해 직접교육 방식을 중재에 포함하거나 집단원과의 
토의나 활동을 통해 양육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동료를 통해 학
습하는 간접교육 방식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직 ․ 간접 
교육방식은 미혼모의 양육지식 수준을 높여 자신감을 증진시
키고, 자기조절 효능감의 증진으로 이어져 전반적 양육효능감 
향상에 기여하 다고 본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모의 양육지식
의 향상이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주장23)
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중재 시간을 살펴보면, 집단중재의 제공 시간은 평균 
13.4시간인데 반하여 개별중재를 단독 혹은 병행하여 적용한 
2편의 연구에서의 중재 시간은 평균 5.0시간이었다. 이처럼 짧
은 중재시간으로도 2편의 연구에서 양육자신감과 양육태도에
서 유의미한 수준의 긍정적 변화를 보고하 다. 그러나 이중 1
편의 연구23)에서 측정한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
는데,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과 같은 내적 변화는 양육지식의 
향상만으로는 일어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시설 
거주 미혼모에 대한 중재의 제공 시간은 결과 변수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미혼모의 양
육자신감과 양육태도는 5시간 내외의 단기 교육 중재를 통해
서도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임신중인 미혼모에게 적용한 미술치료와 아동학대 예방 프
로그램은 태아애착 증진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그러한 이유는 임신중인 미혼모의 경우에는 아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홀한 경우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기 쉽고, 이는 태
아애착 증진에 악 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평가된다.24) 이러한 
결과는 중재의 내용과 시기 결정에 시설 거주 미혼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미혼모의 중재에서는 임신 시기나 출산 전후의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과17) 일치하며, 임신 후기에 태아
애착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중재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원
인이 된다는 보고도25) 미혼모의 상황에 따른 고려를 강조한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중재는 시설 거주 미혼모가 어린시
절 경험한 양육방식이 학습을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 될 수 있
다는데26) 근거를 두고 수행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에서는 학대에 대한 지식습득 차원의 교육과 병
행하여 상황 별로 모아 상호작용 기술을 시범 보 는데, 이처
럼 직접적인 양육 체험을 통해 양육 기술을 습득하도록 중재를 
제공하는 접근방식이 양육역량 향상에 효과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25) 또한 이는 양육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시연이 효과적
인 방법임을 주장한 연구의27)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재의 구성요소와 효과를 살펴보면, 양육역량 향상을 위한 
중재는 심리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의 역량을 향상하는 중
재가 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 다. 여기에서는 인지, 정서, 
행동, 관계 순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고찰결과, 인지 차원의 중재는 양육지식의 향상, 자아상의 
증진, 양육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 증진의 속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먼저, 양육지식의 향상은 대부분의 문헌에서 가장 
다양하게 사용하 는데, 자녀양육의 경험이 부족한 시설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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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 다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육지식의 향상
이 필요함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23) 자아상의 증진과 양
육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증진은 타인의 부정적 시선과 비
판을 감당해야 하는 시설 거주 미혼모에게 중요한 중재 요소
로, 시설 거주 미혼모의 중재에는 비합리적 인지나 신념의 교
정과 같은 인지치료적 요소가 필요함을 반 한다. 이러한 견
해는 미혼모의 중재에 있어서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을 
이겨내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처능력을 강화하는 것으
로 인지치료가 미혼모 중재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밝힌 연구
결과와도28) 일치한다. 따라서 미혼모의 양육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양육지식의 향상과 더불어 미혼모의 인지범위를 사
정하여 부정적 인지수준을 개선하는 중재 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정서 측면에서는 시설 거주 미혼모가 임신, 출산, 양육의 과
정에서 느끼는 부정적 정서를 성찰하며 이를 표현하고 수용하
는 과정이 상당수의 연구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부정적 정
서의 해소가 시설 거주 미혼모의 자녀 양육 역량의 향상을 위
한 중요한 중재요소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자녀와의 관계
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어머니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
할 필요가 있으며 부정적인 감정의 조절을 기반으로 자녀와 효
율적으로 의사소통 하는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가 
근거가 될 수 있다.27) 
행동 측면에서는 양육지식의 확장 측면에서 미혼모가 자녀 
양육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연하거나, 사회성 증진 
차원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를 훈련하 다. 더불어 불편한 상
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자기주장 훈련이나 거절훈련
을 다수의 연구에서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자기주장 훈련이
나 거절훈련은 시설 거주 미혼모가 원치 않는 임신가능성을 줄
이고, 미혼모가 속한 환경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향
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환경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미혼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
한 주장과24) 맥을 함께한다. 
관계 측면에서는 신체 마사지나 의사소통 교육과 같이 아이
와의 관계 향상을 위한 중재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 외에도 
선정된 연구의 대부분이 집단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통해 동
료와의 관계 증진을 꾀하고 있었다. 집단의 일치감과 소속감
은 시설 거주 미혼모가 혼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긍정성 확보 
및 불안감소에 기여하 으리라 본다. 이는 시설 거주 미혼모
의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의 조절을 위한 중재에서 집
단활동 및 대인관계가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 Gwon 등17)의 
주장과 일치한다. 더불어 집단원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을 통
해 형성하는 친 감은 아이와 애착을 형성에도 기여하므로29) 
시설 거주 미혼모의 중재에 고려할 수 있는 효용성 있는 방안
일 것이다. 
사회문화적 측면은 6편의 연구에 포함되었으며, 지지자원 
찾기나 동료와의 관계형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 그러한 
이유는 지지자원의 확보는 외부와의 접촉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자원이 부족
한 시설 거주 미혼모에게 필요한 중재요소이기 때문이라 본
다.25) 즉, 본 연구의 결과는 시설 거주 미혼모의 중재에서 지지
자원을 탐색할 수 있도록 회기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반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시설 거주 미혼모의 양육역량의 향상
에 관련한 변수만을 선정하여 고찰을 진행하 기에 사회문화
적 측면에서 제공되고 있는 중재의 다양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시설 거주 미혼모는 임신과 출산으로 
기존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특수한 상황에 처하며, 사회문화적 
변화요인이 시설 거주 미혼모에게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할 경
우 양육역량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30) 따라서 시설 
거주 미혼모가 새로운 역할에 대한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는 교육수준, 직업유무, 수입수준, 거주지 형태, 복지혜택 이용
유무와 같은 미혼모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차원의 환경
을 종합적으로 사정하여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30) 추
후에는 시설 거주 미혼모의 객관적 사정을 돕는 도구의 개발 
역시 필요할 것이다. 
임신, 출산 시기에 따라서는 임신중인 미혼모에게는 아이아
버지의 관계와 부정적 인지와 정서에 대한 조절이 선재된 상태
에서의 양육교육이 강조되었다면, 출산 후인 양육미혼모는 심
리적 지지를 토대로 하더라도 자녀 양육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과 중재를 더욱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한다면 미혼모의 임신과 출신 시기를 고
려한 중재 제공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본 연구는 시설 거주 미혼모를 대상으로 양육역량 향상을 
도모한 연구를 수집하여 통합적 고찰을 시행하 다. 본 연구
는 시설 거주 미혼모의 중재제공에 기초가 될 만한 다양한 지
식을 포함하고 있기에 시설 거주 미혼모를 접하는 다양한 분야
의 전문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추후에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미혼모의 양육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중재연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시설 거주 미혼모의 양육역량의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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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시행된 중재 연구를 통합적으로 고찰하 다. 선정된 연
구에서는 심리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의 역량 향상을 위
한 중재를 구성하여 시설 거주 미혼모의 양육역량 향상에 기여
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심리적 측면 중 인지 차원에서는 양
육지식의 향상, 자아상의 증진, 양육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의 증진이 핵심적 중재의 구성 요소임을 확인하 다. 정서는 
감정의 인식, 표현, 수용의 과정, 행동은 양육기술 향상과 더불
어 자기주장 훈련이나 거절훈련, 관계는 동료와의 관계를 통
한 친 감의 형성이 핵심 요소로 파악되었다. 사회문화적 측
면에는 지지자원 찾기가 해당되었다. 추후 시설 거주 미혼모 
양육역량 향상 및 모아 애착 향상을 위한 중재의 구성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중재의 개발과 적용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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